
향수시장 고가화 추세
9 4년 3 5 0억원규모 … 복합향 신제품 러시

국내 향수시장이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복합향을 사용한 고가의 신제품들이 앞다

퉈 출시되고 있다.

9 3년 국내 향수시장 규모는 6 7 0만개 304 억원으로 9 2년 6 6 8만개 2 6 4억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1 5 %

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

9 4년에는 6 9 0만개 3 5 0억원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이처럼 9 3년에 수량으로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금액으로는 상당히 늘어난 것은 그만큼 고가의

제품들이 다량 출시되었기 때문이다.

몇년전까지만 해도 향수에 첨가되는 향은 아카시아향·로즈향·후로랄향 등 단일향 뿐이었으나 최

근에는 무스크향·그린향 등 다양한 향들을 혼합한 복합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.

특히 70% 정도를 차지하던 후로랄향이 5 0 %로 줄어들면서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향제품들이

출시되고 있다.

9 3년 수입향수 시장규모는 3 7만개 2 2억원으로 전체시장

대비 7 . 2 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국산 향수가 수입품에 비해 아직까지 크게 뒤떨어지고

있는 부분은 용기로써 향수가 사치품이라는 점에서 재

병기술의 선진화를 하루빨리 이뤄야 할 것으로 지적되

고 있다.

최근 향수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향수 생산기업들이

샤넬·크리스찬디올 같은 외국 유명 고유브랜드를 갖지

못해 특정제품으로 꾸준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수시로

신제품을 출시, 제품 라이프싸이클이 몇개월도 채 되지

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을 키

우기 위해 대형 브랜드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9 3년 각 기업별 시장점유율은 태평양이 32.5%, 럭키 14.5%, 에바스 13.6%, 한국화장품 8%, 라미화장

품 7.5%, 쥬리아 5.7%, 기타 18.2% 순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에바스는 샴바드 로즈마인 시리즈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급격히 시장점유를 넓혀가고 있는 것

으로 나타났다.

또 태평양의 야무스크 시리즈 제품들이 단연 인기를 모으며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.

향수의 제품별 점유율은 퍼품 15%, 오데코롱 27%, 샤워코롱 5 8 %로 나타났다.

한편, 남성향수 시장규모는 9 3년 5억원으로 9 2년 6억5 0 0 0만원에 비해 23% 감소했는데 이는 고급 수

입화장품의 수요가 급증, 국내 남성향수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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쥬리아
5 . 7

총6 7 0만개

럭키

1 4 . 5에바스

1 3 . 6

한국화장품

8

라미화장품
7 . 5

태평양화학

3 2 . 5

기타

1 8 . 2


